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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산자락알파카테마이색휴식

귀여운외모알파카 100여마리

차한잔여유와호기심가득동심

몽블랑 알파카쿠키등디저트인기

알파카쿠키 파운드케잌

아이들과함께갈만한관광지가마땅치않은광주

근교에새로운테마의카페가문열었다.

광주근교드라이브코스로유명한화순수만리안양

산로에자리잡은체험형이색카페 올라알파카 다.

높은하늘과푸른만연산을바라보며자연을만끽할

수있고, 보송보송한털과귀여운외모의알파카를

만날수있는이곳은아이와어른이함께즐기는가

족중심카페다.

카페가 프랜차이즈식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특성

상가족이함께즐기기란어렵다.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어른들의휴식을포기해야했고,어른들

의여유로운차한잔을위해아이들은핸드폰으로동

영상을보며좀이쑤시는몸을배배꼬아야했다.

하지만이곳 올라알파카 에서는아이와어른모

두가힐링의시간을즐길수있다.아이와함께온어

른들은건강한자연에서뛰어노는아이들을바라보

며향긋한커피한잔을즐기고,아이들은귀여운외

모의알파카를보며동심을채운다.

카페마당에는알파카두마리가아이들과눈을맞

추며교감중이었다.서로가서로를신기하게바라보

며한참을응시하는모습이흥미로웠다.

백연희 대표(42)는 호기심이유독많거나컨디

션이좋은알파카들만산책차원에서카페로데리고

내려와고객들과만나게해준다 며 개체별로성격

차이가있긴하지만대체로온순하고호기심이많아

서로에게좋은효과를낼것 이라고설명했다.

건초를먹는알파카지만간식으로당근을주면잘

받아먹었다.알파카가신기한건아이들뿐만이아니

었기에금세실증이난아이들을대신해어른들이조

심스럽게먹이를주기도했다. 우려했던것과달리

알파카는우리안에서건강한모습이었다.

올라알파카 에서는현재100여마리의알파카를

돌보고있다.전남의알프스라불리우는만연산자락

에서마음껏뛰어놀던 70여마리가번식을거쳐불

어난것이다.환경이좋지않았다면불가능했을번식

력이다.

백대표는 올라알파카 측종사자들이알파카에

대해서는수의사수준의지식을갖추고있다고자부

했다.또,아직조성하지않은땅을가리키며임신한

알파카를위한모자동이나인큐베이션실을만들것

이라는계획을밝혔다. 알파카의경우 11개월가량

의임신기간을갖는데,티가나지않아사산할위험

이다분하다는게이유다.

백대표는 알파카를테마로했지만, 동물들의스

트레스를최소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고강

조했다.

건강한알파카들이자유롭게뛰어노는것을보고

분양문의도끊이지않는다. 하지만백대표는분양

에대해서는아직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귀여운

외모와온순한성격과달리돌보기에는여러조건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알파카는본래집단생활을하는동물이기에한마

리만둘경우고독사를하고,반드시두마리이상짝

을만들어키워야한다.이에단독분양은절대지양

한다.또낙타과에속하는포유류지만알파카는서늘

하거나산소가부족한고산지대에서살기에적합하

다. 털은부드럽고따뜻해추위에강하다. 만연산의

신선한공기와도심보다약2도가량낮은만연산의

기온은알파카들에게최적의장소다.

한번방문해만족한고객들은반드시두번째방문

을한다. 인근광주뿐아니라멀리경남에서까지온

다. 아무리좋은카페여도음식이맛있지않다면재

방문은꺼려지는데,아침마다직접굽는베이커리의

인기가아주좋다.

이곳의시그니처메뉴는알파카의몽글몽글한털

을닮은슈가파우더를뿌려주는몽블랑이다.겉은바

삭하고속은촉촉해남녀노소할것없이인기다. 신

선한버터의풍미가뭉근하게퍼지며고소한맛을한

껏끌어올리는몽블랑빵맛은이곳의또다른시그니

처메뉴인콜드브루아메리카노와함께먹으면더욱

환상적이다.진하지만목넘김이깔끔하고청량하다.

몽블랑과인기의쌍두마차를달리는제품은알파

카쿠키다. 맛과모양두가지를사로잡았다. 귀여운

외모의알파카를형상화한쿠키는아이들이좋아한

다.

카페는오픈하자마자성업했다. 우리나라에서볼

수없는알파카때문이기도했지만활동량이많은아

이들이뛰어놀수있는널찍한터가있고어른들은

무거운일상에서벗어나휴식할수있는마운틴뷰가

있었기때문이다.아이들을위한장난감까지무료로

제공한다.

백대표는이곳을자주찾는이들이주로양육자들

이라전했다. 아이를동반해서온엄마손님이많습

니다. 한번 와보고본인도편하고아이도좋아하니

다음날도오고,그다음날은어린이집학부모랑같이

오는경우가많죠. 어른도즐겁고아이도행복한공

간을제공할수있어기쁩니다.

전세대가만족하는카페를만들기위한 올라알

파카 는아직성장중이다. 100여마리의알파카를

돌보고있고, 끊임없이분양문의가들어와체험형

농장을운영하기위한발돋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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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희대표

올라알파카내부. 알파카에게먹이를주는가족.


